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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 가는 길에는 이곳저곳에 무더기를 이루
며 쌓아올려진 돌탑이 많다. 이러한 돌탑은 적석
(積石)신앙이나 건탑(建塔)사상으로부터 기인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석신앙은 오랜 역사를 지
니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건탑사
상 역시 적석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의 상징
물인 불탑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 제자들
이 만든 스투파를 원형으로 한다. 스투파는 벽돌
이나 돌을 쌓아 올려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회
반죽이나 진흙을 발라 마감한 것으로 적석의 한
유형이다. 이 스투파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 발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고다를 원형으로
한 석탑을 만들어 고유양식으로 정착시켰다. 이
와 같이 사리탑은 불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그 지
역의 문화와 재료가 바탕이 되어 특별한 형식으
로 전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컨셉은
쌓아올린다는 것이었다.
돌탑은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조성한 서낭

당에서도 볼 수 있다. 서낭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역(神域)으로, 그것의 형태는 서낭나무에
잡석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와 더불어 나무에 백
지나 청·홍·백·황·녹색 등의 오색 비단 헝
겊을 잡아맨 형태, 잡석만을 형식 없이 쌓아올린
돌무더기의 형태, 서낭나무에 백지나 5색 비단
헝겊 조각을 잡아맨 형태, 서낭나무와 당집이 함
께 있는 형태, 입석의 형태 등 다양하다. 서낭당
을 지나는 사람들은 돌무더기에 돌을 세 개 얹
고, 세 번 절한 다음 침을 세 번 뱉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무
탈을 빌었을 것이다. 
몽골의 대초원에서 발견되는 오보(Ovoo) 역시

우리나라의 서낭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돌
무더기의 형식을 가진다. 오보는 사방이 끝없이
펼쳐진 망망한 대초원에서 방향을 가늠하는 지
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유목민들에게 무사안
녕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유목민들
은 오보에 돌을 던져놓고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돌
면서 가족구성원들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데, 이러한 행위는 불교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탑돌이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팔의 히말라야에서도 산길 이곳저곳에 쌓아

올린 돌무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돌탑에 돌을 쌓아 올린 후 정성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 산행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도 한다. 때때로 돌무더기 앞에서는 다
양한 제사의식도 거행하는데, 제사는 산신을 대
상으로 하는 원시적 신앙형태로 나타난다.
길에서 발견되는 돌탑은 이와 같이 히말라야

로부터 몽골, 한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매

우 넓은 지역에서 분포한다. 특히 불교가 전파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
한 돌무더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돌탑을 쌓아올리는 것은 적석신앙이 불교적 개
념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 가는 길에 조성한 돌탑 가운데

에는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
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오래
된 돌탑도 길을 넓히거나 포장을 하면서 무분별
하게 훼멸된 것들이 많은 까닭이다. 진안 마이산
탑사에 조성한 돌탑무리들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돌탑무리는 절 길에 특별한
형식 없이 쌓아올린 돌무더기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차별화된다. 
산사에서 발견되는 돌탑은 형식 없이 쌓아올

린 자연적 산물이기는 하나, 그것은 몇가지 형식
으로 구분된다. 즉, 장승이나 선돌과 결합한 돌무
더기의 형식, 다른 것과 연관 없이 주변에 굴러다
니는 작은 돌들을 한 무더기로 높이 쌓아올린 형
식, 낮은 돌탑을 여러 개 쌓아올린 형식이 있다.
장승과 돌무더기가 결합된 형식의 돌탑은 순

천 선암사, 함양 벽송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천 선암사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장승 하부에
돌무더기를 쌓아올린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
암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으나 장승을 새로
깎아 세워놓는 바람에 역사성이 지워져 버렸다.
함양 벽송사에는 오래된 장승이 있으며, 장승에
얽힌 이야기도 있으나, 돌무더기와 결합된 장승
은 오래 묵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장승과 돌
무더기가 결합된 형태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형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선돌과 돌무더기가 결합된 사례는 남원 실상

사에서 볼 수 있다. 실상사 바로 옆 입석리에 세
워진 이 돌탑은 자연스럽게 깎은 입석을 가운데
세우고 그 주변에 돌을 쌓아올렸는데, 사용한 돌
들이 냇돌인 것을 보면 지리산에서 흘러와 마천
쪽으로 흘러가는 람천(만수천)에서 가져다 쓴 것
으로 보인다. 이 돌탑이 세워진 마을 이름이 입
석인 것을 보면 돌탑의 역사가 아주 오랜된 것으
로 보인다.
절길 올라가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 정성껏 하나하나 쌓아올린 돌탑은 어느 절
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절에 오르는
불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는 소망탑이다.
무더기를 이루며 형성된 돌탑도 있지만 작은

돌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여러 개의 돌탑들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돌탑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하
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지만 무너지면 또 쌓아올
려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러한 돌탑무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돌탑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
으면서도 항상성이 있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
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

려 쌓아올린 돌탑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통도사
옥련암 입구에 만들어 놓은 돌탑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 돌탑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
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
는다. 사리탑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찰
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사찰에 도입되는 조형물은 즉시적으로 그 의

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항
상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요즈음 아무 의미 없이 만
들어지는 조형물은 사찰
의 경관을 오히려 부정적
으로 만드는 작용인자가
될 뿐이다.

돌탑

홍광표(동국대조경학과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돌무더기탑, 네팔·몽골·한국등분포

절길돌탑, 적석신앙진화한소망탑

통도사옥련암돌탑등기계로쌓아
청평사올라가는길에만들어놓은돌탑은절에오르는불자들의염원이담긴소망탑이다.

벽송사의장승과돌무더기실상사 가까운 곳에 있는 입석과 돌무더기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전형적인돌무더기의형태이다.

통도사옥련암입구에새로만들어새운돌탑은의미론적으로볼
때불교적상징성을가진것으로보기어렵다.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미얀마 성지순례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전일정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기사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창사 19주년 기념 성지순례


